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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고용제도

I. 문제의 소재

일본의 노동법 체계는 한국의 노동법 형성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53 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 에 있어서 일본의

노동법은 중요한 참고 내용이 되었다. 외국인의 출입과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은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하 “입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직도 외국인 관리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1 일본은 1951 년 입관법이 제정되어 외국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경우에 2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첫째 단순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전문직 종사 외국인만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일본에서의 정주 및 영주를 전제로 하는 이민의 수용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2 이러한 원칙은 세계적인 고도 인재의 영입활동과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해 점차 외국인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 원칙은 준수되고 있다.

II. 일본의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정책방향

법무성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외국인 총수는 1989 년 100 만명, 2005 년에는

200 만명을 초과하였고 2015 년 말 현재 약 269 만명으로 전체 인구 1 억 2711 만 명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 년 기준 매년 평균 8.1%씩 증가하고 있다. 2015 년 10월 말 현재, 일본에

취업한 외국인은 약 90.8 만명으로, ① ‘기능실습’ 약 16.8 만명, ② ‘해외동포 등 신분’에 근거로

하여 체류하는 자가 약 36.7 만명, ③ ‘전문적·기술적 분야’에서의 취업목적으로 체류가 인정된

자가 약 16.7만명, ④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의 자격외 활동 약 19.2 만명, ⑤ ‘특정활동’3 (EPA에

근거로 한 간호·간병인, 워킹홀리데이, 포인트제에 의한 우대조치를 받은 고도외국인재 등)

1.3만명이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2016년 현재 약 6.2만명으로, 여기에는 취업자 이외의 체류자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비숙련 외국인력은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책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4

1
전윤구,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서 일본제도의 변용과 문제점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 4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6. 382면.
2 최민경, “일본에있어서의외국인고도인재포인트제의등장과전개”, 「아태연구」23(4),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2016.12,

76면.
3 경제연계협정(EPA:economicpartnershipagreement)은국가간폭넓은경제분야에서제휴강화를목표로하는협정이다. 자유무

역협정(FTA)의 주요한 요소인 관세인하에 더해 서비스·투자·인적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무역에 머무르지 않고 기타

다양한분야에서협정하는것이특징이다. 일본은 2005년 4월최초로멕시코와 EPA를체결했음(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4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 「이민정책의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5.12.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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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여성, 고령자 등 내국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우선시하고 있다. 외국인력 중에 전문외국인력과 해외동포는 제도적 특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해 비숙련 외국인력은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교체순환원칙’에

입각해서 정주화를 억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베정부는 ‘여성인력 활용확대 및 경제성장’을

위해 인력부족이 심각한 산업을 중심으로 비숙련 외국인력을 확대도입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가사근로자 등 단순인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5

III.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1. 일본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일본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의

근로자를 훈련시켜 해당 국가의 산업일군으로 만들어 돌려보내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지켜졌으나, 일본의 노동력부족과 3D 업종 기피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노동력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연수생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신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의 단순기능 근로자 도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시기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단계는

외국인 연수생제도(1993-2010)로 이 제도하에서 외국인들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일하였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기능실습제도(2010-현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 단계인 기능실습제도하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착취가 심하고 노동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외국인기능실습법(2016)을

도입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1990 년 개발도상국의 인력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연수생으로 받아들이고,

1993 년에는 연수생제도가 시행되어, 1 년의 연수를 끝낸 외국인을 기술연마라는 목적으로 최장

2 년 동안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는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훈련도

가능하지만,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연수수당’이 지급되었다. 사실상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수생의 연수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청년을 노동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등의 적용이 없는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러한 연수생의

인권침해나 열악한 대우가 사회문제가 되었다.6

일본은 이러한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 년 7 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실습제도로 변경하여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으로서 저숙련

5 유길상/박영범/이해춘/설동훈, 「고용허가제시행평가및제도개선방안」, 학술용역자료, 고용노동부 2011, 61면.
6
스케노 카즈오 지음(이정 역), 「日本労働法」, 법문사, 2015,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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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7 기능실습생은 입국 후 원칙상 2 개월간의 강습기간 외에는 첫해부터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기준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3 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기능실습생의 입국허가는 수용기업 내지 감리단체가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8 2016 년 6 월 말 시점에서 전국에 약 21 만명의 기능실습생이 있고, 국적별로

중국(8.5 만명), 베트남(7.2 만명), 필리핀(2.1 만명), 인도네시아(1.7 만명) 순이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9

실습생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입국 1 년째에는 ‘기능실습 1 호’, 2-3 년째에는 ‘기능실습 2 호’로,

2016 년 11 월 외국인기능실습법에 의해 4-5년째에는 ‘기능실습 3호가 도입되었다.10 대상직종은

후생노동대신공시에 근거로 하여, 송출국가의 필요성이 있고 공적인 기능평가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2017 년 3월 31일 현재 74직종 133 작업).

기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11

첫째, 기능실습생의 체류기간을 3 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3 년을 근무하고 반드시

귀국조치 되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습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일만

부여하며 사업주는 더 이상의 고도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외국인력을 파견근로자와 같이 체류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 인원으로 간주한다.

둘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는 3년간 체류하며 숙달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다시

입국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기업체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술이나 준 숙련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산업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다.

셋째, 가족 동반 금지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가족이 재결합하거나 가족을 이루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이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일시적 가족초청도 제한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가능 직종의 제한이 있다. 기능실습제도의 원 취지가 산업연수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산업연수가 가능한 직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문제가 없으면

3 년간 계속 취업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는 재취업이 어렵다. 동일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것이 어렵고, 노동이동의 자유가 금지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의 의무대상이다. 의무가입대상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이 있다.

7 유길상/박영범/이해춘/설동훈, 「고용허가제시행평가및제도개선방안」, 학술용역자료, 고용노동부 2011, 66면.
8 감리단체는직업안정법에근거로한직업소개사업의허가또는신고를필요하게된다.
9 法務省「在留外国人統計(2016年6月末)」.
10 기능실습 3 호는 소정의 기능습득 2 호의 대상자가 기능습득 시험을 합격하고, 감리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3 년의 기간을 근무한 외국인이 1 개월 이상 귀국한 후 재입국할 경우 추가적으로 2 년의

체류자격을 보장한다.
11 上林天惠子, 「外國人勞動者受用わ日本社會」, 東京大學出版, 2016, 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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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동포근로자 (닛케이진)

닛케이진은 일본인의 후손으로서 제도적으로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받아 1989 년 입관법

개정시 신설된 ‘거주자격’인 ‘정주자’ 사증으로 체류하고 있다. 12 닛케이진은 현재 약 300 만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닛케이진은 1980 년대 중반 이후 일본으로의 입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은 브라질, 페루 등의 남미국가 출신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족 방문의

형식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조금씩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었다. 외국동포로서 영주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활동이나 고용에 제한 없이 취업을 하고 있다.13

닛케이진의 대부분은 일본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여 대부분이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1980 년대부터 90 년대에 걸쳐 노동력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이들 닛케이진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의 중견사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파견근로자 또는 하청업체와 유기계약을

맺는 등 비정규직으로 자동차나 전기산업등의 대기업과 관련기업의 공장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닛케이진은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등록제도와 외국인 주민의 거주실태 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여 거주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사회보험의 미가입, 자녀들의 미취학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4

일본은 닛케이진의 고용을 활성화하여 단순기능 인력이 취업을 억제하고 있다. 닛케이진의

숫자는 기능실습생 보다 2 배 이상 고용하고 있다. 이는 이질적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15

3. 일본의 전문외국인력

일본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재 수는 2003 년에 12 만 914 명이었는데, 2015 년에는

16 만 7,301 명으로 증가했다(법무성 ‘체류외국인통계’). 2015 년에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고도외국인재의 직무내용을 보면, 기술개발(정보처리분야)(27.6%), 번역·통역(12.0%),

판매·영업(9.9%), 교육(9.8%), ‘기술개발(정보처리분야 이외)’(7.9%), 설계(7.5%), 해외업무(5.5%),

무역업무(2.1%) 등으로, 대체적으로 기간업무의 비율은 적다. 또한 직장에서의 월액보수로는

20 만엔 이상 30 만엔 미만(47.1%), 고용한 기업의 연간매상액별로는 1 억엔초과에서 10 억엔

이하(25.9%)가 가장 많고, 월액보수 60 만엔 이상인 자(8%), 연간 매출액 1000 억엔 초과의

대기업 근무자(9.7%)는 적다. 사업소 규모별로는 300 명 미만 규모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자가

65%를 차지하고 있다.16

12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이민정책의국제비교」, 노동연구원, 2015, 299-300면.
13 김명중, “일본의외국인근로자현황과수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13, 한국노동연구원, 2015, 104면.
14 김명중, 위의책, 105면.
15 이규용/김기선/정기선/최서리/최홍엽,「이민정책의국제비교」, 위의책 302면.
16 法務省入国管理局「2015年における日本企業等への就職を目的とした『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に係る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



Unless otherwise indicated, it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privileged and/or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applicable law.
Page 5 of 5

TEL: +82-(0)2-539-0098
FAX: +82-(0)2-539-4167
http://www.k-labor.com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1501(대치동, 샹제리제센터) (06192)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이른바 고도외국인재)의 수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테스트나 수용인원 수 등의 제한도 없고, 기본적으로 대졸이라면 넓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간주되어 왔다. 시장이나 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한층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한 고도외국인재의

취업촉진은 2007 년 개정된 고용대책법상, 국가가 강구해야 하는 고용대책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2010 년 6 월 각의결정 ‘신성장전략’에서는 직업력이나 실적이 뛰어난 고도외국인재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포인트제’의 도입이 주장되어 2012 년 3 월에 고시가

제정되고, 같은 해 5 월에 시행되었다. 이 고도인재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우대조치의 재검토 등을

위해 2013 년 12 월에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2014 년 6 월에는 고도외국인재에

특화된 새로운 체류자격의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2014 년 법

74).17

포인트제는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기술활동, 고도경영·관리활동의 3 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학력’, ‘직력’, ‘연수입’ 등의 항목마다 포인트를 매겨,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 점수에

달한 경우에,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고도외국인재의 일본으로의 수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대조치로서는 복합적인 체류자격의 허용, 체류기간 ‘5 년’의 부여,

체류이력에 관계되는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입국·체류절차의 우선처리, 배우자의 취업, 부모의

대동, 자신이 고용하는 가사사용인의 대동 등이다.18

IV. 결론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는 일본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참조하여 만들어졌지만, 그 방향이나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진화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고용제도를 볼 때,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으로 밴치마킹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기능 외국인에 대한 수입을 최소로 하거나 단기순환 원칙을 준수하여 예상되는

장기체류로 인한 인권적 침해나 사회문제 발생을 최소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포근로자 수용정책에 있어서도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취업상,

고용상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정부는 일관된 정책적 지원과 출입국관리법의 개선을 통해 전문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국도 첨단산업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유해 전문외국인력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전문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付状況について」(2016년 10월)
17

스케노 카즈오, 「日本労働法」, (별도번역).
18 김명중, “일본의외국인근로자현황과수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13, 한국노동연구원, 2015, 105면.


